
  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최근 불법금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금감원 경찰청·금융권은 공동

으로 금융회사 영업점과 일선 경찰서간 112신고 및 현장예방·검거체계 및 대출

빙자형 금융사기 선제적 차단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등 2016년도 중점 협

력사항에 대한 업무협약식을 개최(‘16.3.15)한 바 있습니다.

3. 또한,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여 신용등급 상

향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대출빙자형 사기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

있어, 경찰청에서는 상기 협약에 근거하여 금융권의 피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

를 요청해 왔습니다.

4. 이에,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서는 대출 신규취급 또는 만기 안

내시 송부하는 문자메세지 등에 사기예방 문구를 첨부*하도록 귀 협회 소속 회원사

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첨부 문자메세지(예시)> 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절대 주의 ! 

 “ 신용등급 상향비, 대출진행비 등 요구하면 100% 사기! ”

5. 아울러, 동 사안에 대한 소속 회원사의 이행실적 또는 계획을 각 협회

에서 취합하여 4.15(금)까지 우리원에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
* (붙임) 대출빙자형금융사기선제적차단을위한대국민피해예방홍보강화. 끝.

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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